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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인간의 욕심에 대해서 말해 줄게.”라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욕심으로 인

해 

얼마나 개탄하고 계신지, 그로 인해 얼마나 상심하

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인간의 그릇은 욕심을 담을 그릇이 아닌데, 하나님

이 

싫어하시는 마음으로, 변형된 그릇이 되었음을 절감

할 수 

있었습니다.]

* 예수님 말씀 *

나의 사랑아. 

인간 욕심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느냐?

인간 욕심이 끝을 모르니 나에게까지 오는구나.

나를 들었다 놨다 하려 하는구나.

내가 인간들의 욕심에 의해 이리 저리로 불려 다니

는구나.

인간이 나의 자리까지 넘보는구나.

나의 권위의 자리까지 넘보는구나.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구나.

(인간의 욕심이 발동하자 주님의 자리까지 넘보고, 

자신이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주님 행세를 하는 것

을 

보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을 보아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

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이 세운 자는 하나님의 권세이니 세운 자를 

넘보는 

자는 하나님을 넘보는 자요 하나님 머리 위에 앉은 

자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시대의 보낸 자 선생님이나 

부흥강사의 자리를 넘보는 자들에 대해 주님이 지

적하셨습니다.)

시편 2편 1절-4절을 보아라.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

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

으시리로다 

인간, 참으로 가련하고 미련하구나. 

자신들이 어찌 내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한데 자신이 마치 나인 양 착각하고 사는구나.

자신의 자리에 속히 돌아가 

그 헛된 부풀려진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나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그릇된 사고에서 탈출하여야 할 것이다.

나를 요리하여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주님은 주님이 세운 자가 곧 주님이나 다름없다고 

하셨습니다. 사탄들이 인간의 머리를 요리하여 자신

들의 

생각을 주입하고 머리를 다시 꿰매는 것을 보여 주

셨습니다.) 

나의 것이 아닌 

그 악한 무리들의 불온한 사상의 누룩이 번져 

영혼과 생각과 사상을 오염시키니 

그 토양에서 배양되어 나온 것이 불온하기 그지없

구나.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구나. (약 1:15)

욕심이 자라나서 욕심의 아이인 욕심의 생각을 낳

고 



욕심의 생각이라는 아이가 욕심이라는 사고로 발전

하고 

욕심이라는 사고가 욕심이라는 비전을 낳고 

욕심이라는 비전이 

나의 뜻을 굴절시키고 

나의 소원을 굴절시키고 

나의 온전한 것을 굴절시키는구나.

만사의 해석의 열쇠가 내게 있지 아니하고 

비뚤어진 자신의 욕심에 의해 

변형된 자기 사고에 있구나.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아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

려 미혹됨이니

욕심은 인간을 미혹시켜 변질시키는 누룩이니 

내가 그 안에 있지 않음이여. 

내가 그 속에 있지 않구나. 

욕심은 판단을 그르치게 하니 

내가 없는 그곳에 

자기중심의 사망의 판단을 낳는구나. 

욕심은 자기 미혹의 길로 인도하니 

즉시 사망길이구나. 

욕심은 나와 무관하니 지옥길로 가는구나.

욕심은 사고뭉치이니 어둠과 결탁하는구나.

욕심은 미혹케 하는 인자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애매한 길로, 온전치 못한 모호한 길로 가는구나. 

욕심은 나와 적, 

욕심은 나와 멀어져 

자기 속에 가두는 나의 적, 

욕심은 인간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구나.

욕심을 내려놓으라.

네가 어둠에서 내게로 걸어 나올 것이다.

인간을 미혹케 하는 인자인 욕심을 내려놓으면 

인간은 스스로 미혹된 판단 착오의 삶에서 해방되

게 된다.

스스로 미혹된지도 모르는 채 

온전한 사고라고 생각하며 사는 오류를 벗어나서 

온전한 세계에 진입하게 된다.

나와 결합하자. 

욕심은 마귀의 것이니 

마귀는 나의 것을 넘보고 

자기 것을 삼으려고 하는 자, 

자신의 것이 아닌데 

슬쩍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는 자, 

마귀의 실체이구나.

마귀의 중심부에 있는 바로 그 중심 사상이구나.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아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

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어둠과 연합하지 말자.

어둠과 손잡지 말자.

욕심이라는 핵을 버리면 

서서히 윤곽이 보일 것이다.

욕심이라는 인자를 죽이면 

미혹이라는 그림자가 사라질 것이다.

인간 스스로 내 자리를 탐하는 오류에서 벗어나 

자신의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로마서 12장 3절을 보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

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

게 생각하라 

나의 것을 자신의 것인 양 오도하는 

저들의 계략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마귀의 못된 것을 배워 

스스로 마귀 짓을 하는 것을 

내가 차마 보고 있을 수 없구나.

아서라, 그렇다고 네가 



내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을 수 없으니 

어서 마귀의 탈을 벗고 나로 옷 입자. 

내가 네가 무서워 멀어지기 전에 

어서 나로 옷 입고 나로 숨 쉬자. 

나의 것이 되도록 하자. 

나의 사람이 되어 다오.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쓰윽 입을 씻는 행위는 

입을 씻는다고 도둑질한 것이 없어지겠느냐.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라. 

욕심은 사망의 줄, 

사망의 선, 

사망으로 가게 하는 길잡이이니, 

마귀의 탈을 벗고 

지순한 나의 형상으로 덧입어 

나의 것이 되어 다오. 

나의 신부가 더러운 자들과 연합한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구나. 

나의 것이 오염되어 있는 모습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구나.

오염되지 않은 원시림의 모습으로 돌아가 

쓸데없는 헛된 꿈을 더 이상 배양하지 말지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아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아. 

나를 닮은 자, 바로 그 사람을 

나의 신부로 데려가고 싶구나. 

마귀의 옷을 다 벗어 버리게 하고 싶구나. 

스스로 마귀 짓을 하고 있는 인간들의 모순을 내 

지적하니 

스스로 겸비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내게 속히 돌아올지라. 

내가 나의 품으로 깨끗한 신부로 받아들이고 싶구

나. 

영원하고 영원한 나의 말이니라. 

나로 옷 입으라. 

나로 숨 쉬리라. 

(“주여, 사랑하고 사랑하옵나이다. 

한량없는 은혜 감사하옵니다.)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자처럼 불쌍한 자가 없

구나.

나 예수의 가치에 눈뜨고 늘 두드리도록 하여라. 

너의 사랑 예수니라. 


